
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 가운

데 노지감귤이 단위당 생산량은 최고

를 기록했지만 가격에서는 최하위를

보였다. 그러나 감귤의 경우 경영비가

적게 들어 농가의 소득률은 포도 다음

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

농촌진흥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

산 주요 농산물 52품목에 대한 5300

농가 대상 소득조사 결과에 따르면

감귤은 1000㎡(10a, 이하 생략)당

2807㎏이 생산됐고 가격은 ㎏당

1286원이다. 이에 따른 총수입은

362만2611원이며 이 가운데 경영비

는 121만561원이 소요됐다. 이에 따

른 소득은 241만2050원으로 소득률

은 66.6%다. 3.3㎡(1평)당 1만원꼴

로 수입이 난다는 계산이다.

과수 가운데 노지감귤의 생산량은

배(2831㎏)에 이어 2위이고 3위는

사과(2173㎏)다. 나머지 단감, 포도,

복숭아, 매실 등에 견줘 감귤 생산량

이 높다.

노지감귤의 총수입은 매실(172만

6408원)과 단감(343만9562만원)보

다는 높지만 다른 과수에 비해서는

낮다. 그러나 경영비 면에서는 매실

(72만9423원) 다음으로 적게 들면

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나은 편이

다. 소득률 높은 순위는 노지포도

(69.2%) 시설포도(62.4%)에 이어

노지감귤은 3 위 다 . 복 숭 아

(66.4%)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54.1~

57.7% 사이다. 포도농가가 가장 많

은 수익을 내고 매실농가의 단위면

적당 소득이 가장 적다.

다만 노지감귤의 소득은 2017년

303만4321원에 견줘 62만여원 줄었

다. 생산비도 2017년 299만7322원에

서 지난해 288만760원으로 11만원

가량 적다. 상품이 적어 소득 증가로

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. 2017

년 71%던 소득률은 지난해 66.6%로

내려갔다.

당근은 좋은 성적을 냈다. 당근의

지난해 소득은 149만1231원으로 전

년 107만4000원에 비해 38.8% 증가

했다. 소득률도 2017년 41.6%에서

작년 44.1%로 3.5%p 상승했다.

지난해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품

목은 시설딸기와 노지포도다. 딸기는

1172만8167원, 포도는 492만1202원

의 소득을 올렸다. 백금탁기자

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17호 태풍

타파 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

도내 금융기관이 대출을 원활하게

취급할 수 있도록 특별운전자금을

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.

지원대상은 지자체장이 확인서를 발

급받은 도내 소재 태풍 피해업체다.

다만 변호사업, 병원 등 고소득 업종,

신용등급 우량업체, 부동산업, 금융관

련업,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

서 제외된다. 지원규모는 업체당 10억

원 이내(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)

이며 기간은 최대 1년 간이다.

지원은 은행이 23일부터 10월 22일

까지 신규 취급한 운전자금 대출액의

일부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낮은 금

리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.

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서

결정함에 따라 거래금융기관에 문의

하면 된다. 백금탁기자

토지,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소

득 인정액이 높아지는 바람에 올해

제주지역에서 600명이 넘는 노인이

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것이란

전망이 나왔다.

2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

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

출받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

연금 탈락 예측 현황 자료에 따르면

올해 공시가 상승분을 기초연금 수

급자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본 결

과,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1만

5920명이 연금 수급 지위를 잃는 것

으로 나타났다.

올해 전국의 표준 공시지가는 전

년에 비해 9.42%, 개별 공시지가는

7.94% 올랐다.

제주는 상승폭이 더 커 표준지 공시

지가는 9.74%, 개별공시지가는 10.7%

씩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 같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

금 수급 자격을 잃는 노인은 지역별

로 서울이 6675명으로 가장 많을 것

을 예측됐다. 제주지역에서는 631명

기초 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됐

다. 이는 서울, 경기(3016명), 경북

(860명), 경남(808명)에 이어 전국

에서 5번째로 많은 규모다. 이상민기자

10월 제주지역에서 아파트 441세대가

신규로 분양되며 모처럼 분양시장이

활기를 띈다. 분양 물량은 제주시 연

동과 노형동,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에

집중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

분기(10~12월) 제주지역에서 신규

분양되는 아파트는 10월 441세대와

11월 16세대 등 모두 457세대다. 12

월 신규 분양 물량은 없다.

지역별 분양세대는 ▷제주시 연동

소재 남해오네뜨 도시형생활주택

216세대(60㎡ 이하) ▷노형동 해모

로 루엔 157세대(60㎡ 이하 50, 60~

85㎡ 107) ▷서귀포시 대정읍 보성

리 라임힐 68세대(85㎡ 이상) ▷제

주시 한림읍 마음에온 한림 행복주

택 16세대(60㎡ 이하) 등이다. 제주

시 도심의 경우는 작은 규모의 아파

트가 주를 이루며 실제 거주자의 투

자 및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.

8월 중 제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

격지수(2014=100 기준)는 165.3(전

국 평균 137.2)으로 대구(172.8)에

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. 1년전

142.4에서 16.1% 급성장하며 분양가

격이 크게 치솟은 상태다. 이 기간의

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.3㎡당 1276

만8000원에 이른다.

전국의 4분기 입주 예정 아파트는

7만6402세대로 5년평균(10만2000세

대) 대비 25.4% 감소했고, 서울은 1

만2434세대로 5년평균(1만세대)에

견줘 19.3% 증가해 대조를 보이고

있다.

백금탁기자 haru@ihalla.com

제주 한림공원은 가을을 맞아 30만

송이 꽃무릇 축제 를 23일부터 오는

29일까지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.

꽃무릇은 붉은 색을 지닌 여러해살

이 알뿌리 식물로 가을을 대표하는 야

생화이다. 꽃이 진 후에야 잎이 돋아

나는 등 꽃과 잎이 서로 만날 수 없기

때문에 붉은 상사화라고도 불린다.

지금 제주 한림공원 산야초원과

곰솔광장에는 30만송이의 꽃무릇이

만개해 온통 븕은색 카펫을 깔아놓

은 듯 장관을 이루고 있다.

제주 한림공원 측은 결실의 계절

가을 맞아 꽃무릇의 절경을 감상하

기 바란다 고 전했다.

이상민기자@hasm@ihalla.com

제주지역을 찾은 내국인 관광객의

위치 정보와 이동통신 접속 정보 등

을 활용해 관광객의 이동 유형을 분

석하는 연구가 진행된다.

제주관광공사는 관광객의 이동 유

형을 도출하는 제주방문 관광객 이

동패턴 빅데이터 분석 연구를 진행

한다고 23일 밝혔다.

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는 연간

1300만명 수준으로 많이 증가했지만,

이들의 도내에서 하는 관광 활동에 대

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했다.

이번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

활용해 내국인 관광객 이동 유형을

분석한 뒤 분석 결과를 공유해 제주

관광 정책과 공익사업에 활용하기

위해 추진되고 있다.

연구에 활용되는 빅데이터는 내국

인 관광객의 내비게이션 검색과 위

치정보, 이동통신 접속정보, 공공와

이파이 접속정보, 버스카드 승하차

정보 등 4가지이다.

내비게이션, 이동통신, 공공와이파

이, 버스카드 데이터는 모두 시간과

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데이터

분석을 통해 시간 공간별 관광객 이

동패턴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

로 기대된다.

연구는 관광분야 빅데이터 분석에

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노하우

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폴리텍대학교

박상원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다.

제주관광공사는 2020년 3월까지

연구를 진행한 뒤 같은 달에 열릴

최종보고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

계획이다. 이상민기자

2019년 9월 24일 화요일6 경 제

23일
코스피지수 2091.70

+0.18
▲ 코스닥지수 645.01

-4.06
▼ 유가(WTI, 달러) 58.09

-0.04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215.40 1173.60 1EUR 1340.58 1288.28

100 1129.19 1090.35 1CNY 176.34 159.56

노지감귤 생산량 많지만 가격은 꼴찌

제주한림공원은 가을을 맞아 30만송이 꽃무릇 축제 를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개최한다. 사진=제주한림공원 제공


